
1인당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량이 G20 평균을 상회 

지구 온도 1.5°C 상승 제한에 부적합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공정하게 분담(fair share) 
하려면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17 MtCO2e
미만으로, 2050년까지 -309 MtCO2e(온실가스 순 흡수) 
미만으로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배출량을 539 MtCO2e로 제한하는 데 
그친다. 모든 수치는 토지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제외하며, 
코로나19 이전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지만, 여전히 전력의 
40% 이상을 석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NDC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경직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규제, 토지 및 
해양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해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낡은 전력산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

2017년 자료. 출처: 에너데이터, 2020; 유엔 경제사회인구국, 
2020; Gütschow et al., 2019

참고문헌: Farand, 2020: 국제에너지기구(IEA), 2019b: Ho, 2020

1인당 온실가스(GHG) 배출량(토지 사용 포함)(tCO2e/명) 1

한국의 1.5°C를 위한 “공정한 분담” 경로(MtCO2e/년)1&2

기후 목표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

1.5°C

본 국가 개요는 기후투명성 보고서 2020의 일부이다. 보고서 전문과 타 주요 20개국(G20)의 개요는 www.climate-transparenc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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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의 격차

출처: 기후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 2020

참고문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0; 기후행동 추적, 2020; 기획재정부. 2020; 대한민국 정부, 2020

2020
기후투명성 보고서 G20의 기후 행동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비교 

최근 동향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에 발표한 
630억 달러 규모의 그린 뉴딜은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29만 톤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국 정부는 국내의 경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였고, 한국의 생산량 감소폭도 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437조원(약 3,760억 달러)에 달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중 160조원(약 1,380억 달러)는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배정되었다. 세부적으로, 그린 뉴딜에 73.4조원(약 630억 
달러), 디지털 뉴딜에 58.2조원(약 500억 달러), 그리고 사회 안전망 사업에 대한 투자에 28.4조원(약 240억 달러)이 지출될 것이다. 또한, 유동성 공급과 
신용보증에 GDP의 14.3%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2020년, 정부 산하의 한국전력공사는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5,100만 
달러, 베트남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2.1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에 20억 달러가 
넘는 수출신용기관과 공적금융기관의 
대출이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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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배경 인구 및 도시화 추정치

정의로운 전환

적응 완화 금융

우리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상황을 분석하고 아래의 영역에서 
기후 행동 개선을 위한 핵심 요소를 제시한다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기대수명, 교육 수준 및 
1인당 소득을 반영한다. 
한국은 순위는 매우 높다.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한국의 인구는 2050년까지 약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이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과거 5년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엄지손가락은 기후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를 나타낸다.

탈탄소화 등급4은 타 G20 국가 대비 한국의 성과를 평가한다. 높은 
점수는 기후 보호 측면에서 비교적 훌륭한 노력을 하였음을 의미하나 
반드시 1.5°C 온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책 등급5은 1.5°C 온도상승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환에 필수가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평가한다.

발전 부문

운송 부문

토지 이용 부문

농업 부문

건물 부문

산업 부문

8

10

12 

13

14 

14

에너지 부문 비에너지 부문

배출량 감축 분야

범례컨텐츠

인간 개발 지수

1인당 국내 총 생산(GDP)

전력 믹스에서 석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석탄 발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 목표, 체제 또는 
정책수단이 없다. 예정된 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석탄 발전소 폐쇄가 노동자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에너지, 운송 및 공공 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였고, 석탄 및 원자력의 
단계적 폐지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로드맵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이 석탄에 대한 의존을 탈피한다면 대기질 개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 축소 등 
다양한 공익을 실현하면서 보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PPP 기준, 2015년 불변 국제달러) 표준화된 연령에서의 
인구 1,000명당 
대기오염에 의한 연간 
사망률

2018년 자료. 출처 : 유엔 개발계획(UNDP), 2019 출처 : 세계은행, 2019 ; 국제연합, 2018

2019년 자료. 출처: 세계은행, 2019; 국제연합, 2018

참고문헌: 기후분석(Climate Analytics), 2020a; 기후 투명성(Climate Transparency), 2019

2016년 자료. 출처: 세계보건기구, 2018

0.31 한국

0.1-1.1 G20 범위

한국에서 매년 약 1만 6,000명이 
실외 대기오염에 노출된 결과 뇌졸중, 
심장병, 폐암 및 만성적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다. 
전체 인구 대비 사망률은 
G20에서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15,825

사망자/년

에너지 부문
노동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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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취약

극심한
기상이변

농업부문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코로나바이러스 회복

적응의 필요성

출처: 수자원, 폭염 및 건강: 자체 연구. 농업: Arnell et al,. 2019
참고: 위 지표는 지역별로 가중치가 적용된 국가 규모의 결과로, 전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이 지표는 지역 및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단순화된 부분이 존재한다. 즉, 국가 내의 지역별 영향력은 반영되지 않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술 참고사항 참조.

지구 온도 1.5°C, 2°C 및 3°C 상승 시 충격 노출정도

기후위험지수

충격 척도:

1.5°C 2°C 3°C

수자원

폭염 및 건강

농업 벼

물부족 상승 지역 비율(%)

가뭄 발생 시간 비율(%)

폭염 빈도

35°C를 초과하는 일수

작물 재배기간 감소

강우량 감소

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 낮음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 및 경제적 손실. 모든 숫자는 연평균 값을 나타낸다(1999-2018년).

연간 기상이변 관련 사망자수 연평균 경제적 손실(단위: 백만 달러, PPP 기준)

44명
사망 주민 10만 명 

기준 인원수

0.09
단위 GDP당 %

0.07
1,030

13위
출처: 저먼워치(Germanwatch), 2019에 근거함

1. 적응
기후변화 취약성 해결 및 축소

파리협정

높음

낮음

사망률

순위 - G20 중

13위
높음

낮음

손실

순위 - G20 중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기후 탄력성과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을 촉진한다.

한국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며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연평균 44명의 사망자와 
약 10억 3,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사회 
및 사회를 지탱하는 
부문들이 가뭄과 작물 
재배기간 감소 등과 같은 
영향에 갈수록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정부, 2020

한국판 그린 뉴딜은 홍수 및 가뭄에 대응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제외하면 별다른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담고 있지 않다. 한국의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른 적응 대책의 수립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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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먼워치, 2019에 근거함



적응 정책

국가결정기여(NDC) : 적응

목표 대책

언급 없음 언급된 대책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부문: 수자원, 생태계, 의료)

출처: Andrijevic et al., 2020

출처: 교육부 2018

문서 명 발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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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6-202년)

2016 연례 모니터링 및 평가와
5년 주기의 전략 업데이트

국가적응역량지수

대한민국 관측치 G20 관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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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응

 준
비

도
(0

 =
 비

교
적

 낮
음

, 1
 =

 비
교

적
 높

음
)

0.0

0.2

0.4

0.6

0.8

1,0

2060204020202000

한국은 2000-2015년에 G20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 경제 및 거버넌스 구조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앞으로도 이 같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적응에 관한 과제들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 적응 역량지수의 적응 준비도 부분에서는 한 
국가가 적응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회, 경제 및 거버넌스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수는 0(비교적 낮음)에서 1(비교적 높음)까지 
표시한다.

겹쳐 표시된 SSPs는 가능한 미래의 경로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3
개의 시나리오는 각각 정량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시나리오(SSP1), 중도(SSP2) 
그리고 ‘지역간 경쟁’(SSP3) 시나리오이다.

아래 표는 국가적응역량지수(ND-GAIN Index)의 2000-2015년 관측 자료에 2015-2060년 공통 사회·경제 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 전망치를 겹쳐 나타낸 것이다.

적응  준비수준

국가차원의 적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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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및 기후행동 추적(CAT)의 1.5°C를 위한 ‘공정한 분담’ 범위(MtCO2e/년) 

전 부문에 걸친 총 GHG 배출량(MtCO2e/년)

폐기물농업산업 공정에너지 기타

1000
800
600
400
200

0
-200
-400
-600
-8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30 20502017

NDC 목표 1.5 C ‘공정한 분담’ 범위

배출량 개요

출처: 기후행동 추적, 2020 출처 : Rogelj et al., 2018
배출량 감축

CO2

부문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것이 기후 변화의 위험 및 영향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C 이하로 제한한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배출량 감축

40%
전력 부문

16%
운송 부문

9%
기타 에너지 관련 부문

26%
산업 부문

8%
건물 부문

1%
농업

2019
CO2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019201520102005200019951990

출처 : Gütschow et al., 2019; Climate Action Tracker 2020

출처: 에너데이터, 2020

토지 이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제거량 총 배출량(토지 이용 제외), 과거 및 전망치

* ‘기타 에너지 관련 부문’은 화석 연료의 추출 및 처리에 따른 에너지 관련 CO2 배출을 포함한다. 
   반올림으로 인해 일부 표의 합계는 100%보다 약간 크거나 작을 수 있다.

연료 연소로 인한 연간 CO2 배출량(MtCO2/년)

적합성

1.5°C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136% 상승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수준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5°C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한 감축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세계 CO2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45%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에 
도달해야 한다. 전세계 에너지 관련 부문에서의 CO2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0% 이상 감축, 
206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

한국의 배출량(토지 이용 제외)은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에너지 관련 
배출량이 꾸준하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배출 전망치에 
따르면, 현 정책 하에서 한국의 
배출량은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며,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국의 NDC 목표 
달성에도 실패할 것이다. 1.5°C를 
위한 ‘공정한 분담’에 부합한 수준의 
감축을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배출량 
감축이 요구된다.

한국의 에너지 관련 배출량은 2019
년에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였다. 지난 10년간 배출량은 
거의 일정했다. 40%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며, 
산업 및 운송이 각각 26%와 16%로 
뒤따르고 있다. 

파리협정

745 MtCO2e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회복

참고문헌: Soh, 2020; 대한민국 정부, 2020; 환경부, 2020

2020년 7월에 발표된 한국판 그린 뉴딜은 한국이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거기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또는 
강화된 2030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630억 달러 규모의 한국판 그린 뉴딜은 향후 5년간 배출량을 12.3MtCO2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이 계획의 핵심이 아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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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요

에너지 믹스

한국의 에너지 믹스 중
86%는 화석연료이다

86%

재생에너지원자력천연가스석유석탄 기타

2019

18%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력포함)

14%

0% 

29%39%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20192017201420112008200520021999199619931990

14% 

86% 

저탄소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5개년 추이(2014-2019):

1차 에너지 공급(단위 : PJ)

0

200

400

600

800

10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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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지열 및 바이오매스를 통한 1차 에너지 공급(TPES)(단위 : PJ)

탈탄소화 등급: 타 G20 국가 대비 TPES 내 재생에너지 비중

주거용 대규모 수력 및 고체연료 바이오매스는 환경 및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반올림으로 인해 일부 표의 합계는 100%보다 약간 크거나 작을 수 있다.

태양력, 풍력 및 바이오매스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에서 8%를 차지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석탄보다 CO2 배출량이 더 많지만(단위 에너지당),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받고 있어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4-2018년 사이에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40%를 차지한다. 바이오매스 연소를 통한 
발전은 2012년 106 MWh에서 2018년 6,490 MWh로 확대되었다. 

출처: 에너데이터, 2020

보통

※ 반올림으로 인해 일부 표의 합계는 100%보다   
     약간 크거나 작을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지열 및 바이오매스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에서 8%를 
차지한다.

적합성

1.5°C

화석 연료는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86%(전력, 
난방, 수송 연료 등을 포함)를 차지한다. 지난 20
년간 재생에너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부문의 탄소집약도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019년에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전세계의 1차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67%, 2050년에는 
33%로 (또한 탄소 포집 및 저장을 제외하면 현저히 
더 낮은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

이 그래프는 발전, 난방, 요리뿐 아니라 수송 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연료 믹스를 나타내고 있다. 화석 연료(석유, 석탄 및 가스)가 
여전히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G20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석탄

화석연료

석유

태양광, 풍력, 지열 및 바이오매스의 발전

2019

8% 합계 

상세: 
0.3% 태양광
0.1% 풍력
7.7%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전통적 바이오매스 제외) 풍력 태양광

올해(2019): 보통

출처 :  자체 평가

출처: Rogelj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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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에너지 공급량
(GJ/명)

1인당 TPES(GJ/명): 5개년 추이(2014-2019)

한국 G20 평균
+7.0% +1.9%

G20 평균

한국

224
97

에너지 부문의 탄소집약도

대한민국 G20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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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tCO2 /TJ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
(TJ/PPP 기준 2015년 백만달러)

5.78
4.46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높음

1차 에너지 공급 단위당 CO2 톤(tCO2/TJ)

탈탄소화 등급: 타 G20 국가 대비 에너지 부문의 탄소집약도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5개년 추이
(2014-2019):

올해(2019):

보통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세계은행, 2019

탈탄소화 등급: 타 G20 국가 대비 1인당 에너지 공급

5개년 추이
(2014-2019):

올해(2019):

출처 :  자체 평가

탈탄소화 등급: 타 G20 국가 대비 에너지 집약도

5개년 추이
(2013-2018):

올해(2018):

2018년 자료. 출처 :  자체 평가

G20 평균

한국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세계은행, 2019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 5개년 추이(2014-2019)

한국 G20 평균
-3.9% -11.6%

낮음

낮음

탄소집약도는 에너지 공급 단위당 배출되는 CO2의 양을 나타낸다.
한국에서 탄소집약도는 지난 5년간 약 53 tCO2/TJ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는 G20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1인당 에너지 사용 수준은 경제 발전, 기후 조건 및 에너지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사용은 244GJ/명으로 G20 평균을 훨씬 웃돌며, G20 
평균(1.9%)보다 빠른 속도(7%, 2014-2019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지표는 GDP 단위당 사용되는 에너지 양을 정량화한 것으로, 산업화 수준, 
효율성, 기후 조건 및 지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국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는 5.78 TJ/PPP 20억1,500만 달러로 G20 평균인 
4.46을 상회하며, G20 평균(-11.6%)보다 감소폭이 더 작다(-3.9%, 
2013-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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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

전력 믹스

발전 부문

2019
1.10% 수력
1.50%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1.8% 태양광
0.4% 육상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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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TWh)

40%

5%
27%

(대규모 수력 포함)

반올림으로 인해 일부 표의 합계는 100%보다 약간 크거나 작을 수 있다.

매우 높음

매우 낮음

한국은 여전히 전력의 42%를 석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7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전기 및 열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에너지의 탄소 배출량

CO2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출처: Rogelj et al., 2018; 기후분석, 2016; 기후분석, 2019

탈탄소화 현황

재생에너지원자력천연가스석유석탄 및 갈탄

26%
천연가스 

25%
원자력

42%

1% 

석탄 및 갈탄

석유

발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G20 평균한국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발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 5개년 추이 (2014-2019)

한국 G20 평균
+107% +19.5%

탈탄소화 등급 : 타 G20 국가 대비 재생에너지의 비중

5개년 추이
(2014-2019):

올해(2019):

출처 :  자체 평가

전력 및 난방은 2019년 
한국의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의 40%를 차지하였다.

석탄과 탈탄소화
세계적으로 발전을 위한 석탄 사용은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2030-2040년 사이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석탄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 
발전 부문은 2050년 전까지 탈탄소화 되어야 하며, 재생에너지가 가장 
유망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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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

낮음

발전 부문의 단계적 석탄 사용 폐지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보통

476 449

낮음

보통

G20 평균한국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국가 vs G20 평균(gCO2/kWh)
발전 부문에서 배출집약도

배출집약도: 5개년 추이(2014-2019)

한국 G20 평균
+0.3% -10.3%

5개년 추이
(2014-2019):

올해(2019):

출처 :  자체 평가

출처: 기후행동 추적, 2020출처: Lee and Murtaugh, 2020; 기후행동 추적, 2020

탄소화 등급: 타 G20 국가 대비 배출집약도

한국에서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당 476g의 CO2가 배출된다. 이는 G20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한국의 배출집약도는 G20 평균의 하락 
추세(-10%)와 달리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소폭 상승하였는데, 특히 
발전부문에서 석탄의 비중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여전히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70% 차지).

한국은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기존 목표인 용량기준 33%를 
웃도는 발전량 비중 40%를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책 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인 20%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바이오매스가 석탄발전보다 에너지 단위당 더 많은 환경 오염을 
야기시킴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매스 발전에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2018년에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7%에 불과한 
데 비하여 바이오매스 생산은 27%를 차지하였다.

2017년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BPE8)에서 한국은 석탄 
발전소의 추가 공급을 중지하고 석탄 발전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030년 발전 믹스 목표에 따르면 전력믹스에서 
석탄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이 현재 수립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는 2034년까지 한국의 석탄 발전소 60기 중 절반을 단계별로 
폐쇄하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폐지되는 
석탄발전소들에 달하는 용량의 가스복합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될 계획이다.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2030년에도 50%를 상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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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전기 관련 배출량
0.22%

전기와 바이오 연료는 운송 부문의 에너지 믹스에서 3%만을 차지한다.

운송 부문의 1인당 배출량

탄소화 등급: 타 G20 국가 대비 운송 부문의 배출량

운송부문 배출량: 5개년 추이(2013-2018)

2.08 1.16

항공 제외(tCO2/명)

반올림으로 인해 일부 표의 합계는 100%보다 약간 크거나 작을 수 있다.

낮음

운송 부문
사람 및 상품 수송을 위해 사용된 에너지의 탄소 배출량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객 운송의 60%를 자가용이, 그리고 화물 운송의 88%를 도로가 차지한다. 
두 부문 모두 여전히 화석 연료가 지배적이다. 전기차는 2018년 기준 신차 판매의 2.2%를 차지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여객 및 화물 운송이 탈탄소화 되어야 하며 신차 판매의 100%가 2035년까지 배출 제로 차종이 되어야 한다.

탈탄소화 현황
운송 에너지 믹스

연료별 운송의 최종 에너지 소비(PJ/년)

바이오 연료전기천연가스석유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2019

G20 평균

한국

2018 자료. 출처:  에너데이터, 2020; 세계은행, 2019

한국 G20 평균
+13.5% +5.5%

5개년 추이
(2013-2018):

올해(2018):

출처 :  자체 평가

낮음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의 구성

출처 : Rogelj et al., 2018
적합성

1.5°C
운송 연료 믹스에서 저탄소 연료의 비중은 
2050년까지 약 60%까지 상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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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ieweg et al., 2018

464

1인당 항공 부문 배출량6

출처 : IEA, 2019a

참고문헌: 기후행동 추적, 2020에 근거한 자체 평가 참고문헌: 기후행동 추적, 2020에 근거한 자체 평가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n.d.에 근거한 자체 평가

2017년 자료. 
출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2017

 
2017년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17

2017년 데이터. 출처: 에너데이터, 2020

항공 부문 배출량: 5개년 추이(2012-2017)

탈탄소화 등급: 타 G20 국가 대비 항공 부문 배출량

신차 판매에서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여객 운송 화물 운송

주민 1,000명당 대수 (2018년)

자동차 보급률

정책 평가
화석연료 자동차 이용의 
단계적 중단

화석연료 대형차 이용의 
단계적 중단

(육상)운송의 수송분담율

0.40 0.16

91.40%7%

1,60%

(tCO2/명)

(수단분담의 여객 킬로미터%) (수단분담의 톤 킬로미터%)

보통

57.2%

16.626.2%

전기자동차
2.21%

G20 평균한국

한국 G20 평균
+27.7% +18.7%

5개년 추이
(2012-2017):

올해(2017):

출처 : 자체 평가

낮음

낮음

2018 도로/자동차

철도
도로/버스

2017 2017내륙 수로

철도

도로

보통 보통

한국은 화석연료 자동차 이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정책은 없지만 2022년까지 43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조금 및 세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 113만 대, 수소 자동차 20만 대 보급을 
약속하고 있다. 최근 수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30년까지 300만 대의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14년 한국은 경량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EU의 새로운 기준인 95 gCO2/km
와 비슷한 97gCO2/km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2019년 1월, 한국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 620만 대 생산 및 충전소 
1,200개소 설치라는 목표를 제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승용차와 대형차 모두가 대상이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기준을 높여 2022년부터 
강화된 화물  운송의 연비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은 철도 인프라 확충, 공유교통 장려, 
보행자 및 자전거 친화적 공공장소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촉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전환 
(modal shift)에 대한 장기적 전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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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의 보수제로에너지(Near Zero Energy) 신축 건물

0.72

3.53

CO2

출처 : Rogelj et al., 2018
직접 배출

전기 관련 배출

7%

16%

탈탄소화 현황 주택

상업 및 공공 건물  

탈탄소화 등급: 타 G20 국가 대비 건물의 배출량

건물의 배출량 : 5개년 추이(2014-2019)

정책 평가

3.24 1.48

건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적 배출 포함)(tCO2/명)

건물의 건축 및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탄소배출량

m2당 에너지 사용

m2당 에너지 사용

보통

0.91

0.17

G20 범위

GJ/M2

GJ/M2

High높음

1.5°C

난방, 요리뿐 아니라 전기 사용을 포함한 한국의 건물 부문 배출량은 전체 CO2 배출량의 약 4분의 1(23%)을 차지한다.
1인당 건물 관련 배출량은 G20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건물 부문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적합성

G20 평균한국

한국 G20 평균
+9.10% +1.82%

낮음5개년 추이(2014-2019):

올해(2019):

출처 : 자체 평가 출처 : 미국 에너지효율경제협의회(ACEEE) 2018, CAT 2019

참고문헌: 김태규, 2020 기후행동 추적, 2020에 근거한 자체 평가. 참고문헌: 기후행동 추적, 2020에 근거한 자체 평가

낮음

3.53

0.15

G20 범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은 
직접적(난방, 요리 등을 위한 
연료 연소)으로, 그리고 
간접적(냉방을 위한 
전기시설망, 전자기기 등)으로 
발생한다.

1인당 건물 관련 배출량은 G20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2014-2019년)동안 G20의 
배출률이 1.8%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9.10% 증가하였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냉난방, 조명, 가전기기 등의 
에너지 사용량에 의해 정해진다. 한국의 면적(m2)당 에너지 
사용은 주택의 경우 G20 회원국 가운데 중간에 속하고 
상업용 건물은 높은 편에 속한다.
국가별 자료 연도 상이. 

2017년 한국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주택 및 상업용 
건물 모두에 의무적인 에너지 법규가 적용된다. 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에너지 
보존 설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2020년부터는 1,000m2 이상의 모든 신축 
공공 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최근 수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신축 건물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그린 보수(green renovation)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보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법규가 적용된다. 그러나 건물의 보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없다.

전세계는 주로 발전 부문의 완전한 탈탄소화와 연계한 
효율성 강화, 에너지 수요 및 전력화 감축을 통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2050년까지는 2010년 수준에서 80~85% 더 
낮추어야 한다.

 CLIMATE TRANSPARENCY REPORT | 2020 SOUTH KOREA

12

출처: 에너데이터, 2020



산업부문

탈탄소화 현황

정책 평가

 

2016년 자료.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CAT 탈탄소화 데이터 포털(Decarbonisation Data Portal), 2020

산업 부문 배출량: 5개년 추이(2011-2016)

시멘트 생산의 탄소집약도8

철강 생산의 탄소집약도8

에너지 효율성

614347

1,750 1,900

산업 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높음

높음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의 구성

한국의 CO2 배출량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한국은 이 부문의 배출량을 소폭 감축하는 데 그쳤다.

참고문헌: 기후행동 추적, 2020에 근거한 자체 평가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출처 : Rogelj et al., 2018

직접 배출

전기 관련 배출26%
20%CO2

적합성

1.5°C

산업부문의 배출집약도7

(tCO2e/2015년 달러 기준 총 부가가치) (kgCO2/제품 톤)

(kgCO2/제품 톤)

0.68 0.71
G20 평균한국

한국 G20 평균
-12% -12%

탈탄소화 등급: 타 G20 국가 대비 산업 부문의 배출집약도

5개년 추이(2012-2017):

올해(2017):

출처 : 자체 평가 2016년 자료.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세계철강협회, 2018.

출처 : 에너데이터, 2020; Gütschow et al., 2019

세계평균한국

세계평균한국

보통

철강 생산 및 제강은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탈탄소화를 막는 요인이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1인당 에너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에너지 효율은 산업 부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정책은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205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65-90% 감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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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부문

농업 부문

식습관의 전환이
필요함

-0,025

-0,020

-0,015

-0,010

-0,005

0,000

201820162014201220102008200620042002

1.5°C 이하 온도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수목 손실 방지, 이탄 지대의 파괴 및 소택토(moor 
soil) 이용 중단, 농경지의 습지 전환 및 새로운 산림 
조성 등을 통해 토지 이용과 산림 부문이 온실가스를 
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은 230Mha의 수목피도를 상실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4.3% 감소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수목피복 증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산림 손실의 주요 
원인은 산림 산업이다.

2020년 1월, 한국은 UN에 
산림전략계획(2017-2030년)을 제출하였다. 
이 계획에는 지속가능한 목재 사용과 산림 보존 
확대, 산림 교육 개선 및 조림 확대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 
개정되었다(2018-2022년).

한국의 농업 부문 배출량은 주로 동물의 
소화작용, 축산 분뇨 및 벼 재배가 원인이다. 
1.5°C를 위한 ‘공정한 분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의 전환, 유기 농법의 확대 및 
비료 사용 축소가 필요하다. 

메탄 배출량은 2030년까지 10%, 그리고 2050년까지 
35%(2010년 대비) 감축해야 하며, 아산화 질소 배출량(주로 
비료 및 분뇨에서 비롯됨)은 2030년까지 10%, 2050년까지 
20%(2010년 대비) 감축해야 한다.

한국의 농업 부문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은 동물의 소화작용, 축산 분뇨 및 벼 재배이다. 
유기 농법으로의 전환, 비료 사용의 효율화 및 식습관 전환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산림 벌채가 중단되고 2030년경까지 
산림은 CO2 순흡수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세계  수목피도 손실 정책 평가
산림 벌채 순 제로 목표

주요 요인별 총 수목피도 손실(단위: 백만 헥타르)

농업 부문 배출량 (에너지 제외)

총
12.8 MtCO2e

29%
동물
소화작용

3%
작물 잔류물

30%
분뇨

11%
합성비료

26%
벼 재배 

농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탄소배출량

적합성온실가스 순 흡수

1.5°C

합계임업 산불이동농업 도시화

 출처: 세계삼림감시, 2019

이 지표는 수목피도 손실만을 나타내며, 수목피도 증가는 감안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지표를 
통해서는 산림 부문의 기후적 영향을 유추할 수 없다. 2000 수목피도 → 30% 임관층

출처: Rogelj et al., 2018

출처: 산림청, 2020에 근거한 자체 평가

출처: Rogelj et al., 2018

출처: 유엔식량농업기구, 2019

반올림으로 인해 일부 표의 합계는 100%보다 약간 크거나 작을 수 있다.

보통

적합성

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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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까지 제출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그 감축 효과는 충분하지 않으며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2.7°C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모든 국가가 2015년에 합의한 대로 2020년까지 반드시 보다 과감한 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각자의 기후 행동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현황 준비중 

2050 목표 이용 불가 

중간 조치 이용 불가 

부문별 목표 이용 불가 

순제로 목표 이용 불가 

국가결정기여(NDC): 감축

감축 : 목표와 의지 

의지: 2030년 목표

의지: 장기적 전략

현 수준의 NDC는 국가의 ‘공정한 분담’ 범위에서 벗어나며, 파리협정의 보다 
강력한 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인 1.5°C는 물론이고 2°C 미만 유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정부의 NDC가 이 정도 수준에 그친다면 지구 온도 
상승은 3-4°C에 이를 것이다.
한국은 탄소세를 도입하고, 국내 석탄 발전소 건설  및 해외 석탄 발전소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탈석탄 정책 조치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행동 추적의 NDC 및 행동 평가

2°C 목표에 적합

1.5°C 목표에 적합

롤모델

불충분

매우 불충분

심각하게 불충분

해당 국가의 NDC에 근거한 2020년 10월 기준 평가. 출처: 기후행동 추적

목표 : 
2030까지 BAU 대비 37% 감축
(1990년 배출량 대비 78% 많음(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LULUCF)제외)
(2010년 배출량 대비 20% 적음(LULUCF 제외))

행동
명시된 바 없음

각국은 책임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깨끗하고 투명하게 자국의 NDC를 
알려야 한다.

파리협정의 Decision(1/CP.21)과 
Decision 4/CMA.1의 부속서(annex-
)에 따라 NDC 투명성 점검(NDC 
Transparency Check)체계가 
마련되었다. 부속서는 2차 NDC부터 
구속력을 가지지만, 각국은 2020년에 
제출해야 하는 NDC 갱신안에 이것을 
적용하도록 “강력히 권고”된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2020년까지 금세기 중반, 장기적 그리고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 전략을 
제시하도록 권고한다. 장기 전략은 순배출 제로 및 기후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투명성 : 의지의 강화

자세한 사항은 www.climate-transparency.org/ndc-transparency-check에서 확인.
NDC 투명성 점검의 권고사항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를 보장함으로써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국은 다음 NDC 업데이트 시 
아래의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 권고된다(기존 NDC 대비):

•  제시한 NDC 목표의 이행 일정 및 시기 적시
•  공공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위한 국내의 제도적 방안 및 NDC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  한국이 재고 접근법(inventory approach)를 적용할 것인지/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 한국의 NDC 해설에 관한 상세한 정보 제공
•  자국의 목표가 공정하고 과감하다고 생각하는 상세한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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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9년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13.8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그 중 대부분을 석유에 사용했으나, 여기에는 
석탄에 대한 지출 1억 7,6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은 탄소 가격을 명시해 두고 있지 않다.

2019년, 한국의 총 화석연료 보조금은 14억 달러(2010년에는 19억 
달러였으며, 이후 상대적으로 소폭의 연간 변동이 있었음)를 기록했다. 
파악된 보조금의 86%는 화석연료 소비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화석연료 생산에 사용되었다. 수량화 된 보조금 중 최대 금액은 12억 
달러로 석유에 돌아갔다

2015년, 한국은 국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국내 
배출량(전력, 산업, 건물, 운송, 항공 및 폐기물 부문)의 70%를 포함하며 
배출권 가격은 31달러/tCO2였다. 이 제도는 2019년 1억 6,9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재정 정책 수단은 국고 세입과 직접적인 공적자금을 마련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이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한다면 투자 결정과 소비자 행동을 저탄소, 기후 
탄력적 투자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2025년까지 
화석연료 투자 규모를 넘어서야 한다.

81% 

1% 

17%2019

천연가스

석탄석유

0,0

0,5

1,0

1,5

2,0

20182016201420122010

명시적 탄소 
가격 부재

코로나바이러스 회복

재정 정책 수단

화석 연료 보조금

탄소 가격제 및 수익

연료 유형별 화석 연료 보조금

화석연료 보조금(단위: 10억 달러) 연료 유형별 보조금

출처: OECD-IEA 화석연료지원 데이터베이스, 2020

탄소 수익(단위: 100만 달러)

0
0,5
1,0
1,5
2,0

20192018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외, 2020, 진민지, 2020

출처: Rogelj et al., 2018

적합성

1.5°C

출처: OECD-IEA 화석연료지원 데이터베이스, 2020

금융의 흐름을 기후 목표와 일치시킨다
3. 금융

파리협정 금융의 흐름을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탄력적 개발을 위한 방안과 일치시킨다

73.4조원(60억 달러)이 한국의 그린 뉴딜을 이행하는 데 지출될 예정이며, 이 계획을 통해 한국 정부는 향후 5년간 CO2 배출량 1,229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소유의 KDB 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 3월과 6월 사이에 한국의 주요 석탄 발전 장비 
제조업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두산중공업에게 3.6조원(30억 달러)의 여신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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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외 개발은행, 그리고 녹색 투자 은행 등 자국의 공공금융 기관을 통해 투자를 관리한다. 선진국인 G20 회원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자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자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상의 이러한 의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후 재원 분담금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한 보고 당사자로부터 제공된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상 기후재원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한국은 녹색기후기금의 첫 번째 자원 동원 시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2019년 말에는 이 지원 금액을 2억 달러로 두 배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의 본부를 유치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주제별 여러 다자간 기후변화 기금에 
비교적 고르게 기부해 왔다. 한국의 제3차 격년갱신보고(Biennial Update Report, BUR)에 따르면 한국의 양자간 기후 관련 자금조달은 1억 5,200만 
달러에 상당하며, 다자간 기후기금에 대한 기후 재원 지출은 1억 9,200만 달러였다. 다자간 개발은행에 의한 기후 관련 지출도 있을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적 공공 지원의 제공

공공 재정

0

2000

4000

6000

8000

10000

(2017-2018년 연 평균)

양자간, 역내 및 기타 채널 다자간 기후 재원 분담금 핵심/일반 분담금

지원 주제: 지원 주제: 

이용 가능 데이터 없음 이용 가능 데이터 없음

이용 가능 데이터 없음 이용 가능 데이터 없음

이용 가능 데이터 없음

화석 연료에 대한 공적 금융 조달

2016-2018년 합계2013-2015 합계

석탄

석유 및
가스

화석연료에 제공된 공적 금융(단위 : 백만 달러)

출처: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 2020

온라인 출처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된 상향식(bottom-up) 
자료로, 불완전할 수 있다.

2016년과 2018년 사이, 한국은 연 평균 9억 6,600만 달러의 
공적자금을 석탄 부문에, 연 평균 55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제공하였다. 이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연평균 94억 달러를 화석연료 부문에 투자했던 2013-2015년 
기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는 막대한 투자 규모로, 한국은 주요 20개국 중 4번째로 큰 
규모로 화석연료에 투자 중이다.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ECA)의 국제적 석탄부문 재정지원 제한이 
2017년에 발효된 이후 한국의 ECA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 발전소 사업에 18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2020년, 
한국 정부 소유의 한국전력공사는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 
발전소에 5,100만 달러를, 그리고 베트남에는 2.1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에 따라 10억 달러가 넘는 한국 
수출신용기관과 공적금융기관의 대출이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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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제를 통해 정부는 실질 및 인식된 위험, 투자수익률 부족, 역량 및 정보 격차 등 녹색 금융을 동원하는 데 존재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2017년 4월, 주요 민간은행인 신한은행이 대한민국 환경부, 그리고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의 지원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함께 “녹색 환경경영 우수기업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친환경 중소기업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위해 8,700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였다.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부터 녹색금융협의체(NGFS)의 회원이 되었다. 정부는 기업에게 금융 부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enVinance System)을 구축하였다. 실제로 일부 금융기관은 대출자격 부여를 위해 
기업평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경 정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뛰어난 친환경 경영 실적을 나타낸 기업에게는 우대금리 대출과 기타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8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파악하고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금융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NGFS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 등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 정책 및 규제

범주 수단 목표 논의/이행 중

의무 자발적 확인된 바
없음논의/이행 중

확정된 바 없음

녹색금융
원칙

감독, 위험
공시 및 시장

규율 개선

자본 및 
유동성 

요건 개선

해당없음

기후 위험 공시 요건

유동성 수단

대출 한도

차등 준비금 요건

기후 관련 위험성 
평가 및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이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정치적 
의지와 인식을 나타내며, 국가의 금융 구조 
하에서 신중한 기후변화 목표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진행상황을 보여준다.

금융 기관이 노출되어 있는 기후 관련 
위험을 공시한다

기후 충격에 대한 금융 부문의 회복력을 
평가한다

시장 비유동성 및 만기 불일치를 완화하고 
방지한다

탄소집약적인 산업에 대출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한다

탄소집약도가 낮은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잘못 조정된 인센티브를 제한하고 신용을 
친환경 부문에 집중한다

   

   

   

   

   

   

국가결정기여(NDC): 금융

금융정책 및 규제

비밀유지 해당 없음

명시된 바 없음

언급된 바 없음

한국은 관련 규칙 및 기준에 따라 자국의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시장 메커니즘에서 
나온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일부 사용할 것이다

투자 필요

행동

국제 시장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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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표의 계산에 관한 출처 및 방법론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www.climate-transparency.org/g20-climate-performance/g20report2020
에서 기술 참고사항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에 따른 배출량은 여기서 토지 이용, 토지 
용도변경 및 산림(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을 의미한다. 기후행동추적
(Climate Action Tracker, CAT)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1996 가이드라인 상의 
범주로 변환된 UNFCCC 공통보고양식(Common 
Reporting Format, CRF)의 보고테이블 
데이터에서 과거 LULUCF 배출량을 추론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IPCC 2006 가이드라인에서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으로 통합되어 있는 
농업을 LULUCF와 구분하고 있다.
2030년 및 2050년에 대한 1.5°C의 공정한 분담 
범위는 책임, 역량 및 평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종합한 
CAT로부터 도출된다. 특히 2030년과 2050년 

선두주자보통 높음낮음

미주

사이에 1.5°C를 위한 공정한 분담 범위가 제로 
이하인 국가들은 국내 배출량 감축 및 이와 더불어 
국제 금융 등을 통해 전세계적 배출량 감축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강력한 감축을 달성할 것이 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 배출 흡수 기술은 2030년대부터 
잔존하는 양(陽)의 배출량을 보충하며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NDC에 대한 CAT의 평가는 만약 
다른 모든 정부가 동일한 의지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경우, 그에 따른 온도 변화 결과를 나타낸다.
모든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이 보고서는 PRIMAP 
연도인 2017년을 활용한다.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인벤토리(GHG Inventories)를 갱신한 국가에 
대해서는 공통보고양식(CRF)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탈탄소화 등급은 G20 국가별로 시작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올해 및 최근 5년간의 

1

2

3

5

6

7

8

4

미주 5번 관련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 없음

일부 정책 존재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격히 높이기 
위한 정책 및 보다 장기적인 전략/목표

석탄 감축을 위해 설정된 
목표 또는 정책 없음

일부 정책 존재 정책+석탄의 단계절 폐지가 결정됨

경량 자동차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없음

일부 정책 존재
(예: 에너지/배출량 실적 기준 
또는 보너스/말러스 지원)

정책+화석연료 경량 자동차 사용의 
단계적 중단을 위한 국가적 목표

일부 정책 존재
(예: 에너지/배출량 실적 기준 
또는 지원)

정책+화물 운송의 절대적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략

일부 정책 존재
(예: 철도 또는 비동력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정책+보다 장기적인 전략

일부 정책 존재
(예: 건축 법규, 기준 또는 탄소 저배출 
방안에 대한 재정/금융 인센티브)

정책+제로에너지 신축건물을 위한 
국가적 전략

일부 정책 존재
(예: 철도 또는 비동력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ACEEE의 국제 에너지 효율 점수표 
상의 정책 관련 측정법에서 
80-89%의 평균 점수

일부 정책 존재
(예: 산림 벌채 축소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조림/재식림 지원책)

정책+산림 벌채 순제로 달성을 
위한 국가적 목표

일부 정책 존재
(예: 건축 법규, 기준 또는 탄소 저배출 
방안에 대한 재정/금융 인센티브)

정책+에너지 효율화 전략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율 100% 달성을 위한 
단기 정책+장기 전략 시행

2030년(OECD 및 EU28) 
또는 2040년(나머지 국가) 전에 
정책+석탄 단계적 폐지 일자

정책+전세계적으로 2035년까지 
화석 기반의 경량 신차 금지

정책+2050년까지 화물 운송의 배출량
단계적 제거를 위한 혁신 전략 

정책+1.5°C 달성 대책에 부합하는 
보다 장기적인 전략

정책+2020년(OECD 회원국) 또는 2025년
(OECD 비회원국)까지 모든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

ACEEE의 국제 에너지 효율 점수표 상의 
정책 관련 측정법에서 90% 이상의 평균 점수

정책+2020년대까지 산림 벌채 제로 달성 
또는 산림 피복도 증가를 위한 국가적 목표

정책+높은 보수율인 연간 5%(OECD) 
또는 2020년까지 3%(OECD 이외)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정책 없음

정책 없음

정책 없음

정책 없음

ACEEE의 국제 에너지 
효율 점수표 상의 정책 관련 
측정법에서 0-49%의 
평균 점수

산림 벌채 축소를 위해 
시행중인 정책 또는 
인센티브 없음

전력 부문의 석탄 사용
단계적 폐지

화석 연료 자동차 
사용의 단계적 중단

화석 연료 대형차 
사용의 단계적 중단

(육상) 운송의 
전환교통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정책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retrofit)

산림 벌채 순제로

평균(이용가능한 경우)을 평가한다.
등급을 매길 정책의 선정과 1.5°C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파리협정, IPCC의 2018 SR15 및 
CAT(2016)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아래 표는 
국가의 정책 실적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기준을 
나타낸다.
이 지표는 각 국가의 국내 및 국제 항공기 벙커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 
개요에서는 복사 강제력 인자 1만 추정하였다.
이 지표는 직접적인 에너지 관련 배출 및 공정 
배출(Scope 1)만을 포함하며 전기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지표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Scope 2)과 
직접적인 에너지 관련 배출 및 공정 배출(Scope 
1)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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